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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 입법고시 서울대 1명 ‘굴욕’…

연세대 1위 차지

-14명 중 서울대 1명에 그쳐…최연소 배출 위안

-연세대 4명으로 1위 차지…고려대 3명으로 2위

-일행 수석 ‘연세대’…재경 수석 ‘고려대’ 차지해

2023년 제39회 입법고시에서 서울대의 성

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역대 최저치의 결과로 

굴욕감을 겪게 된 반면 연세대는 뛰어난 성적

으로 1위에 올라 주목받았다.

올해 입법고시에는 2,318명이 지원해 평균 

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 이 같은 치열

한 경쟁을 뚫고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, 

법제직 2명, 재경직 5명, 사서직 1명, 전산직 

1명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.

직렬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은 5명 모집

에 1462명이 지원해 292대 1의 경쟁률을 나

타냈으며, 재경직은 5명 선발에 531명이 지

원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. 법제직은 2

명 선발에 251명이 지원해 126대 1, 사서직은 

1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해 33대 1, 입법고시 

최초로 모집한 전산은 1명 모집에 41명이 지

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.

치열한 경쟁을 뚫은 합격자 중 일반행정직 

수석의 영광은 최수영(23) 씨가 차지했다. 최 

씨는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

중이다. 예전부터 공직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

다는 그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 실제

로 만들어지는 국회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

각에 입법고시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.

재경직 수석은 서지수(28) 씨가 거머쥐었

다. 그는 대구여고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

제학과 졸업생으로, 꾸준함을 무기로 이번 입

법고시에 임한 결과,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. 

지난해 입법고시에서도 고려대 국제학부의 

오윤성 씨가 재경직 수석을 차지해 2년 연속 

수석을 배출하여 눈길을 끌었다.

법제직의 수석은 김재우(45) 씨다. 김 씨는 법

제직 수석이자 최고령 합격자이기도 하다. 그는 

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친 끝에 입법고시로 

영예를 안았다. 김 씨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

럼비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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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저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, 올해 최종

합격자 14명 중 연세대 출신이 4명으로 전체 

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. 연세대는 지

난해 한국교원대와 같이 1명의 합격자를 내

는 데 그쳐 부진했다. 하지만 그동안 서울대가 

‘입법고시’의 독보적인 아성을 지키던 것과 대

비하여, 올해 연세대는 뛰어난 성과로 정상을 

차지하며 주목받았다.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2

명, 재경 1명, 사서 1명이었다.

연세대에 이어 고려대가 2위를 차지했다. 

지난해 고려대는 4명(28.6%)의 합격자로 강

세를 보였고 서울대 다음으로 2위의 성과를 

거뒀다. 특히 재경직과 법제직 수석을 포함하

여 두각을 나타냈는데, 이는 1명만 합격한 연

세대보다 크게 앞질렀다. 그러나 올해는 일반

행정 2명, 재경 1명으로 총 3명만 합격하여, 

순위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지만, 연세대에 밀

리며 순위 바꿈을 했다. 다만, 지난해에 이어 

올해도 재경직 수석을 배출한 점이 하나의 위

안거리다.

고려대에 이어 서울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이 

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. 이 대학들은 

서강대, 서울대, 성균관대, 인하대, 중앙대, 한

양대, 그리고 외국대학이다.

특히 올해 서울대에서는 합격자가 단 1명

(7.1%)으로, 이는 법률저널이 2000년부터 조

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. 그리고 

그 1명은 재경직에서 최연소로 합격했다. 지

난해 서울대는 8명(57.1%)으로 절반 이상을 

차지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으나, 올해의 

결과는 큰 타격을 줘 서울대의 위상에 깊은 상

처를 남겼다.

법률저널이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통계를 

내기 시작한 2000년에는 서울대가 6명으로 

46.2%를 차지했으며 △2001년 33.3%(5명) 

△2002년 40%(6명) △2003년 43.8%(7명)로 

40% 안팎에서 유지되었다.

하지만 2004년 26.3%(5명)로 ‘뚝’ 떨어졌고 

2005년에는 24%(6명)로 통계 이후 역대 최저

를 기록했다. 2006년 다시 45%(9명)로 회복

세를 보였고 2007년에는 68%(17명)로 무려 

23%포인트 증가해 서울대 ‘싹쓸이’ 현상을 보

이며 정점에 달했다.

2008년에 56.5%(13명)로 다시 주춤했지만 

2009년에 또다시 60%(9명)로 올랐고 2010년

(53.3%, 8명)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60% 안팎

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

를 이어갔다.

2011년에는 37.5%로 추락해 서울대의 위

상이 한때 흔들렸지만, 이듬해 선전하면서 서

울대 독주체제가 이어지는 듯했다. 그러나 

2013년 27.8%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해 서

울대의 위상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. 2014년

에 31.8%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2015년에는 

31.3%로 2000년대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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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치를 기록했다.

2016년에 47.1%, 2017년에 50%, 2018년

에 53.3%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. 그러

나 2019년에는 35.3%로 급감했고, 2020년에

는 29.4%로 더욱 하락하여 2005년 이래 최

저 수치를 기록하며 서울대의 위상이 흔들렸

다. 그런데도 2021년에는 52.9%로 다시 반등

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찍었고, 지난해 역시 

57.1%의 높은 수치로 성장세를 지속했다. 그

러나 올해는 예상치 못한 저조한 성적으로 충

격을 줬다.

올해 ‘SKY’ 대학 출신 합격자는 서울대의 

부진 때문에 14명 중 8명(57.1%)으로 줄었

으며, 이에 따라 이들 대학 출신의 편중도 크

게 완화되었다. 반면 지난해에는 14명 중 13

명이 ‘SKY’ 대학 출신이었으며, 이는 전체의 

92.9%로 쏠림 현상이 극도로 심화돼 역대 최

고치를 기록했다.

올해 특정 대학에 대한 편중이 크게 줄어든 

결과로, ‘1명 이상’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

수가 4개에서 9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. 이는 

2021년(7개)과 2020년(8개)에 비해 더 많아

져 대학들의 합격자 분포가 다양화됐다.

〈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입법고

시 신규임용자 임용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

있다〉

한편,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

이 시행하는 교육을 통해 국회공무원으로서 

근무를 시작하며,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

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와 국

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.

국회사무처(총장 이광재)는 지난 5일 입법

고시 신규임용자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. 이

날 신규임용자는 총 19명이다. 올해 합격자 

14명 중 10명이 이번에 신규 임용됐다. 신임 

사무관들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수원 교육

을 받게 된다. 

〈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(앞줄 가운데)이 지난 

5일 입법고시 신규임용자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

신규임용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〉

(저작권자/법률저널)


